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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나초기의 러시아 상류사회의 전제화（專制化）와 

그에 저항하는 청년 귀족의 번민과 각성을 테마로 하 

였다. 이것이 1869년 간행된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I전쟁 （戰爭）과 평화（平和） J인데, 나폴레옹 전쟁 

（1812년） 당시의 러시아 사회를 그린 역사소설로 일 

종의 서사시 （敍事詩）적 작품이다.

전쟁 （戰爭）은 두나라 또는 두나라 이상의 나라가 무 

력을 사용하여 서로 적대행위를 취하는 교전상태를 

말한다. 또 국내에서 서로 다른 세력 간에 벌어지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전포고가 전쟁상태로 들어 

갔음을 알리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도 많다.

일찍이 전쟁의 형식으로서 제국주의 전쟁, 민족주의 

전쟁, 종교전쟁 등으로 불린 전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혁명전쟁, 독립전쟁, 민족해방전쟁, 범죄와 

의 전쟁, 비리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의 호칭도 

나타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의 출현으로 강대국간의 

전쟁은 일단 억제되었으나, 여기저기에서 국지전쟁은 

빈발했다. 그리고 선전포고와 종전협정도 없는 소위 

처음과 끝이 없는 점진적 전쟁이 많아졌으며 , 따라서 

유엔헌장은 침략전쟁을 비합법 화하였다.

프로이센의 육군소장 클라우제비츠가 쓴 저서가 유 

명한 I전쟁론（戰爭論） J인데, 원제는 IVom 
Kriege J로 직역하면“ 전쟁에 관하여”정도쯤 되겠 

다. 이 귀중한 책은 1832년에 간행되었는데 나폴레 

옹의 여러 전쟁을 분석하고, ＜전쟁은 정치의 연장〉등 

전략론을 철학적 수준으로까지 드높인 전쟁이론의 고 

전 （古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범죄 （戰爭犯罪）는 종래에는 전 

쟁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관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에 평화에 대 

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 독가스와 같은 금지무기의 사용, 부상병 

이나 포로의 학대 같은 것이 있다. 종래에는 각국이 

전시 중에 체포한 범죄인만을 처벌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법정에 의해서도 처벌되었다. 

예컨대,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이나 극동군사재판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의 일종이 전쟁보험이다. 이러한 보험은 전쟁으 

로 받는 각종 손해를 보전 （補塡）한다. 1982년 영국에 

서 채용된 ＜전쟁위험담보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에 

서 담보되는 것은 전쟁. 내란. 혁명 반란과 같은 것이 

다. 그리고 또 교전국에 의해서 또는 교전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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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 적대행위 또는 유기（遺棄）된 지뢰와 폭탄 등 

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된 전쟁신경증（戰爭神經症）이 

란 전쟁공포로 인한 히스테리를 지칭한다. 전장（戰 

場）에서의 공포 • 전상（戰傷） • 전병（戰病）。〕주된 원인 

인데, 전쟁으로부터의 도피욕망, 혹은 연금（年金）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같은 것이 소인（素因）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침략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방법으로서 침략전쟁에 관련된 책임을 국제법상으로 

묻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전쟁지도자 

와 전투원의 전쟁계획이나 전쟁개시와 수행의 책임 

곧 전쟁범죄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 

가서 비전투원의 소극적인 전쟁협력에 이르기까지 그 

도덕적이고도 사상적 책임을 추구하려는 논의가 활발 

히 있었다. 바로 전쟁책임론은 이러한 논의를 가리킨 

다. 그러다가 근세기에 들어와서 전쟁권한법 （戰爭權 

限法 : War Powers Resolution）은 미국에서, 대통 

령의 전쟁권한을 제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원래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회의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 

의 총지휘관으로서의 권한에 의해 미국군대가 동원되 

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과거에 적지 않았 

다. 그래서 1973년 11월에 제정된 것이 전쟁권한법 

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없이 60일 이상 미군을 

투입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도 국가긴급사태가 발생 

한 때에 한한다고 못박았다.

어디 이것뿐이랴, 전쟁규모의 확대와 총력전화（總

力戰化）를 배경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에 의해 

서, 생산구조가 재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제를 우리는 흔히 전쟁경제 （戰爭經濟）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쟁경제는 몇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민수산업의 전환에 의한 군수산업의 강화를 

들수있다.

둘째로 경제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동 

시 에 국가독점자본주의화 （化） 가 촉진된다 .

셋째로 반강제적으로 인위적인 초과이윤이 증대되 

고 독점이 진전된다.

넷째로 자연히 대중의 궁핍화가 뒤따르고 인플레이 

션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화（戰爭畵）는 전투자체 또는 전장의 모습이나 

정경을 그린 그림이다. 역사화, 전장의 풍속화, 이야 

기를 도해적으로 표현한 것 등으로 나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쭉 그려졌으나 폼페이에서 발굴 

한 I알렉산더대왕（大王）의 전투 J, 나폴레옹의 전 

쟁을 다룬 그림 등이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화가 거의 불모상태에 있으나, 

굳이 꼭 찾는다면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I동래부순 

절도（東萊府殉節圖） J 등을 들 수 있고, 김유신 을 

지문덕 강감찬 등 고대의 명장의 전투와 임진왜란, 

6・ 25사변, 월남전을 다룬 최근의 민족기록화를 들 

수 있겠다.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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